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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과 한려수도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

-통영의 역사&문화 자원과 남해안 축제의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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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통영시 조선산업 클러스터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정일반산업단지, 덕포일반산업단지, 법송일반산
업단지, 미륵도조선단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1, 2단계 확대개발 등이 있다. 이처럼 통영시는 이제 조선업
의 호황에 힘입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조선산업의 확장과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의 개발로 격동의 시
대에 들어섰다.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영의 도시계획의 역사와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통영의 역사 문화 자원, 남해안 축제, 한려수도, 여수 EXPO, 남해안 관광벨트

Abstract
Currently, shipbuilding industrial cluster in Tongyeong City includes, the Anjeo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jeo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okpo General Industrial Complex, Beopso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Mireuk Island Shipbuilding Complex, are the first and second stage of expanded development of 
Sanjeo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etc. As such, Tongyeong City entered into a period of turbulence by the 
expansion of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vital to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urban 
infrastructures due to the booming of shipbuilding business. Therefore, the future vision of the Tongyeong for 
the ecolog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urban planning history, current status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ongyeong will be suggested.

Keyword :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ongyeong, South Coast Festival, Hanryeosudo, Yeosu EXPO, 
South Coast Tourism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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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우리는 전국을 산골짜기라는 뜻의 "방방곡곡(坊坊曲曲)"이라는 말로 쓴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을 바

다, 항구라는 뜻의 "진진포포(津津浦浦)"라고 한다. 해양지향적인 표현이다. 세계경제는 평균 3.5% 성

장하는데, 물류산업은 4.5%성장하고 있다. 물류의 성장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다. 우리의 해상

항로는 세계 "메인 트렁크(Main Trunk)"에 있다. 한마디로 미국-일본-한국-중국-동남아-유럽으로 가는 

항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크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부동항이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어는 항구가 많다. 그래서 한반도를 유라시아의 관문이요, 부두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력(Sea Power)은 세계 10위권, 해양관련 산업은 국내총생산액(GDP)의 5.4%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해양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 잠재력과 특성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해 

해양관련 산업으로 GDP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경제의 새 성장동력

을 해양 관련 산업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인 남해안 개발은 시대적 명

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남해안이 동아시아의 새 경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 체제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남해안 개발이 요구된다. 특별법 마련으

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남해안 프로젝트는 차질 없는 추진만이 남아있다. 남해안 프로젝트 선

벨트(Sun Belt)의 중심에 보석 같은 통영이 있다[1].

국방, 예술, 수산, 관광. 이 복잡하고 동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곳, 이 

들이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충돌 없이 공존하는 곳은 통영뿐이다. 섬과 섬이 꼬리는 문 한려수도의 수

려한 절경이 펼쳐진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은 예술가적 상상을 키워준 빼어난 풍광과 수산업

과 조선업 등 풍족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한국의 대표적 예술가를 키워냈다.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유치환, 김춘수, 희곡작가 유치진, 시조시인 김상옥, 화가 전혁림 등 수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藝鄕)이다.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있다 보니 승전무(勝戰舞) 같은 "국방예술"을 비롯하여, 나전칠

기, 통영갓, 소목, 두석 같은 관청수공업이 발달했다. 1604년 통제영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육방이 설

치돼 군수품, 관수품, 민수품 등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었다. 12공방과 120여 채나 되는 관아건물

들이 있었다. 통영오광대, 남해안 별신굿 같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이곳 

통영이다. 군사(軍事)와 예술이라는, 언뜻 서로 조화될 것 같지 않는 양자가 절묘하게 결합해 예부터 

예향(藝鄕)의 본거지로 꼽혔다[2].

통영이 예향(藝鄕)이 될 수 있었는 배경에 통제영과 통영수산업의 사회경제적 토대이다. 수많은 통

영의 예술인이 외국유학을 떠날 수 있는 배경은 수산업으로 형성된 진취적 기질과 물질적 풍요가 바

탕이 된 셈이다. 이렇듯 통영의 역사와 문화라는 것도 모두 어업에 종사하며 삶을 일궈 온 통영사람

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배태한 것이다. 즉 전통시대에 뛰어난 수군이자 노련한 어민들이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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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곧 이곳 통영의 일관된 역사로서 해양적 문화전통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3].

이 곳 통영에 위치한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한민국 식탁에 오르는 굴의 80%가 생산된

다. 굴 껍데기를 까는 여성 노동력, 굴 양식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이들, 전국적으로 굴

을 내 보내는 유통관계자들, 게다가 굴을 조리해 파는 음식점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통영에서만 무려 

4만여 명이 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굴은 통영 경제에 절대적이다.

굴의 종 다양성 소멸은 두말할 것 없이 환경오염 탓이다. 실제로 미국FDA는 매년 조사관을 파견해 

통영, 고성, 거제, 여수, 고흥일대에 굴밭을 샅샅이 조사한다. FDA는 통영, 고성, 거제, 여수, 고흥 등

의 남해안 일대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으로 설정, 엄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 그 청정성을 엄정 조사하여 사들이는 굴이 이곳 남해

안의 수하식 굴이며,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공급된다. 한려수도가 한국 최고의 청정해

역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통영은 이웃 거제도의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등 국내 굴지의 조선산업의 확장과 함께 고성, 

사천 등 부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조선산업을 유치하고 조선특구지정과 공

장부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로 공장유치를 계속하고 있다. 전통적 수산도시였던 통영시가 조

선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통영은 현재 세계100대 조선소에 포함된 성동조선해양(주), SPP조선(주), SLS조선(주), 삼호조선(주), 

(주)21세기조선 등 5개 조선소를 포함해 23 개 조선업체가 있다. 통영은 현재 7년 만에 1,000여 척의 

어선을 감축해야 하고, 산업단지 3곳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2. 통영시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

2.1 통영시 마스터플랜

남해안 중심도시 통영시는 인구 13만명에 서울의 4배에 달하는 2,267 에 광활한 바다가 250개의 

보석과도 같은 섬들을 안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에 개통한 선로(線路) 길이 1,975m인 국내 최장 한

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31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폭발적인 인기에 고무되어 통영과 한산도 사

이 해상케이블-카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 통영"과 함께 "예향(藝鄕) 통영"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통영은 소설"토지'의 박경리, 청마 

유치환, '꽃의 시인' 김춘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등 기라성같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예술의 도시이

자 한산대첩과 300년 통제영 문화를 잇고 있는 역사의 도시다. 통영시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통영국제음악당(480억원)을 비롯해 박경리기념관(48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통제영 문화의 정체성

을 살려 "이순신의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통제영 복원사업(596억원)과 통제영거리 조성(415억원),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432억원), 한산도 통제영테마마을 조성(31억원), 이순신공원 조성(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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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등 군선(軍船)복원사업(145억원)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통영시는 "대한민국 수산1번지" 라는 명성을 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도시" 건설도 핵심 추진사항이

다. 통영시는 내년 2010년부터 외해 심층(深層)가두리 개발 시험연구사업(14억원)과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30억원)을 비롯해 바다목장화사업 확대(120억원), 미륵도 중화항 개발 및 산양읍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100억원)등 수산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국가산업

단지를 확대한 안정⋅덕포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법송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조선인력 양

성 기술교육원" 조기 건립도 추진한다[3][4].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차원에서 228억원을 들여 정량천 복원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고도화시설, 산양⋅욕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따뜻한 남쪽나라" 기후 마케

팅을 활용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건설중인 "통영스포츠파크"와 "통영해양스포츠센터"는 내년에 완

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량도 식수원개발사업도 내년에 완공하고,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 건설사업

은 2010년에 착공해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2.2 남해안 관광벨트

관광산업장의 동향은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국제관광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4.1%로, 관광객

수는 2010년 약 10억 명, 2020년 약 16억 명으로 증가하고, 관광수입은 2010년 7천6백만 달러, 2020년

에는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19.4%, 

2020년에는 2조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주 요 국제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

망된다. 우리나라는 외국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가 불충분하여 관광산업이 

저조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찾는 관광객 수는 연 평균 6.5%로 성장했으나, 외국여행을 떠나는 우리나

라 관광객 수는 연평균 24.9%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관광총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자연친화적⋅

문화체험적 관광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나타날 전망이다.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교통 이동성 증가 등으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생태관광

(Eco-Tourism)은 갯벌, 호수, 철새, 동굴, 습지, 산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관광패러다임의 전환

으로 해양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자연관광, 모험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긍이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적합한 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 통영이다 .

통영시는 한려수도의 보석같은 중핵도시로 역사&문화자원과 미륵도,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 연화

도 등 빼어난 섬과 바다풍경은 ‘한국의 나폴리’로 격찬을 받고 있다. 통영항 여객터미널에서 한산도 

간, 소매물도와 장사도 간, 거제 해금강 구간과 삼덕항과 욕지도, 사량도, 연화도 구간 등은 한려수도 

관광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세병관과 충렬사, 한산도 제승당 등 이순신장군 관련 유적과 요트 경주, 

크루즈 여행, 각종 해양스포츠 등과 해양체험과 음식, 일출과 일몰의 경관지 등 해양관광자원과 그 잠

재력이 풍부한 곳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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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영은 조선 최초의 군사계획도시

통영의 삼덕포구, 한산도, 사량도, 견내량, 적덕, 착량, 걸망포 등은 임진왜란의 승첩(勝捷) 현장어거

나 함대의 병참기지, 기항지로서 제 역할을 다한 곳들이다. 전쟁이 끝나면서 지금의 통영 땅 전신(前

身)인 두룡포에 경상⋅전라⋅충청도 3도의 수군을 관장하는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설치되

었다. 즉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건설된 계획적인 군사도시가 곧 통영

이다. 그로부터 일제에 의해 통제영이 철폐될 때까지 300여 년간 지속되면서 독특한 해양문화를 형성

해 온 셈이다.

통영은 조선 최초의 군사계획도시이자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으로 수군의 총 사령부였다. 

두 번째 계획도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의 정조 때 다산 정약용이 설계한 수원 화성(華城)으로 방어 

요새이자 자족도시인 조선 최초의 신도시이다. 국보 제 305호인 세병관을 중심으로 영문(營門) 주위의 

산 능성이를 따라 성곽을 쌓으니 이것이 통영성이다. 성문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의 사대문과 동암

문, 남암문의 2암문(暗門)이 있었으며, 모두 통영성 축성 당시에 세워졌고, 성문의 형태는 무지개 모양

의 홍예문(虹霓門)이었고, 사대문에는 문루(門樓)가 있었다. 포루(鋪樓)는 통영성을 방비하던 산성중군

(山城中軍)의 순찰 및 경비를 위한 군영초소로서 북포루, 동포루, 서포루의 3개소가 있었으며, 북포루

는 여황산 정상에 위치했으며, 1993년에 복원되었다. 동포루와 서포루는 각각 동피랑과 서피랑 산정에 

있었다. 각 포루는 성곽이 지나는 산정마다 있었는데 때로는 장수가 여기서 군사를 지휘, 명령하였기 

때문에 각각 북장대, 동장대, 서장대라고도 하였다[3].

조선의 통신사선은 기선 3척, 복선 3척, 합계 6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6척 중에서 대선 2척과 

중, 소선 각 1척 합계 4척은 통영에서, 중, 소선 각 1척은 경상좌수영에서 건조했다. 건조용 목재는 거

제부사와 율포 권관이 책임을 맡아서 거제도 다대(多大)에서 조달하였고, 건조작업은 수군통제사의 지

휘하에 전문조선기술자 8명이 주축이 되어 건조한 것이다.

통영은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조선 건조 능력과 조선 연관산업의 중심으로 통신사의 선박건조나 각종 

도선장과 선원 수급의 거점이었다. 거제도는 가라산, 노자산을 비롯해 선박목재의 공급처였다. 

4. 결론

통영시는 이제 조선업의 호황에 힘입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조선산업의 확장과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의 개발로 격동의 시대에 들어섰다.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영의 미

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영의 군사계획도시의 역사와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 등의 목포 중심의 서남해안 개발전략과, 부산신항과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등의 허브항만개발전략과, 부산북항 재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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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수EXPO 개최 전략, 통영-거제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개발, 진주-사천의 항공산업과 관광산업개

발, 창원-마산의 기계산업과 중공업과 환경 문화도시 전략 등 이미 많은 발전구상과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 과잉개발과 중복 개발, 상호 연계성을 상실한 편중과 무모할 정도의 난무하는 개발계획과 황당

한 과잉 비전 제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7][8].

4.1 통영의 장기 비전과 전략

통영은 과거 고성반도의 남단으로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라 두룡포(頭龍浦)라 부리는 곳에 삼도수

군통제영을 건설했다. 오늘의 통영은 견내량, 당포만, 죽림만, 원문만, 북신만, 착량 등 포구와 만입이 

발달했고, 거제도, 미륵도, 한산도, 용초도, 비진도, 연화도, 욕지도, 사량도, 소매물도 등 크고 작은 섬

들이 남해의 보석처럼 흩어져 있다. 이 아름다운 경관과 청정해역이 조선산업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화학약품과 독성이 큰 유해물질과 도시확장으로 매립과 해안 절개로 인한 개발의 가속화는 경관과 자

연 생태에 치명적인 것이다. 굴과 멸치, 갈치 등 각종 수산물의 보고였던 청정해역과 연안 양식어업의 

중심이었던 통영은 이제 수산업은 축소일로에 있고 지역 경제는 수산업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호황산

업인 조선산업과 연관 조선기자재산업으로 전환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통영의 미래 비

전과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발굴해내야 한다.

우선 통영시, 거제군, 고성군 등 3도 시군이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광역개발계획은 거제시, 

고성군 등 상대적으로 토지용역이 많은 지역 등 균형적인 개발전략의 수립이 용이하다.

둘째, 통영시의 현재 육지지역인 도산면과 광도면 등에 안정국가산업단지, 성동해양조선(주) 등과 

도남지구의 21세기조선(주), 삼호조선(주), SPP조선(주) 등이 소재한 외에 조선산업과 개발할 토지용역

이 미래 통영의 발전전략에 합당한가? 를 검토해야 한다[9].

셋째, 통영의 관광산업과 수산업은 청정해역 보전과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존과 전통문화산업, 

역사유적과 작가, 시인, 화가, 전통무용 등 예술과의 시너지효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무엇인지에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4.2 2012년의 여수EXPO와 남해안 관광벨트

여수시는 2012년의 여수EXPO를 유치해 지역발전은 물론 남해안 자원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여수와 고흥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두 축으로 돌산도, 금오도, 거문도, 백도, 외나로도, 내나로도, 

거금도, 소록도, 금당도 등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와 백도는 자연경관도 수려하며 거문도등대와 영국군 주둔지와 포대 

등은 역사 문화자원으로 훌륭하다. 돌산도의 향일암과 나로도의 항공우주기지는 좋은 문화관광자원

이다. 여수와 남해도의 가칭 ‘남해안 대교’를 조기 착공해 남해의 보물섬인 남해도의 관광자원과 토지

용역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 삼천포대교를 거쳐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의 공룡유적은 빼어난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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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한국의 나폴리’ 통영과 매물도, 거제 해금강은 여수EXPO와 연계시킬 수 있는 남해안의 

뛰어난 관광자원이다[10-12].

여수EXPO는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 전남지역의 이순신대교,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는 많이 확

충했다. 그러나 엑스포 시설물은 휴점 상태로 활용할 방안을 못 찾고 운영비 등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겨졌다. 남해안 공동 프로젝트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4].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남해안축제는 크루즈와 해양스포츠와 어업과 문화산업이 결합하여, 부산-마산-

통영-삼천포-여수-완도-목포를 연결하는 왕복 크루즈와 순환 정기관광유람선의 축제관광과 연계시키고 

시너지효과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수반도와 남해도의 관광자원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다. 진

남관의 여수좌수영과 노량해전의 유적지의 연계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의 역사적 장소를 축제무대

화하고, 상주의 해수욕장과 금산을 돌산도의 향일암과 연결하여 일출과 일몰의 명소로 축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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